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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이 발표한 ‘2018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상 전체 진료비는 69조6271

억원인 가운데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진료비는 전체의 39.0%인 27조1357억원으로 전년보

다 10.5%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는 398만7000원으로 전년(381만1000원)보다 4.6% 늘었

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셀프헬스 케어 프로젝트 제안서
(자기건강관리법)

: 건강나눔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정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형예비사회적기업>

제안일 : 2019. 07. 23.

제안취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 의료비절감(건강증진)

  : 고령화 시대에 급증하는 만성질환(고혈압,당뇨), 치매환자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고 의료비 부담과 함께 노후불안의 가장 큰 요소로 대두됨

 <아래표는 2018년 대전의 통계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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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셀프헬스케어 프로젝트 / 자기건강관리법)

   

필 요 성 추진내용

약제비만 ‘15년말 기준 약4조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됨

에도 현대의학으로 수치조절 기능만 하고 치료는 되지 않고, 

장기적인 복용으로 부작용 또한 심각하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도 이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는 속에 조합의 경침(목베개)등 을 

활용한 운동프로그램을 실시 한 결과,

고혈약과 당뇨약을 끊을 정도로 효과를 보았으며, 물리치료도 중단하

는 등 놀랄 만한 효과를 본 셀프 운동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건강백세

시대에 행복한 노후생활과 의료비 절감을 위함 

◉ 관련 자료 

http://cafe.daum.net/ggnanum/csOC/6

      

http://ggnanum.or.kr/app/board/view?md_id=progream01_board&co

de=83&page=1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조합사무실과
경로당 등지서

셀프운동법보급

*자체제작  
솔루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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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사회적가치 실현 부분

    절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 정부 및 자자체, 공공부문 예산집행의 효율성 증대

  나. 지역사회 기여 부분

    ❍ 셀프헬스 케어 보급 확산으로 사회적 비용 감소

    ❍ 개인 프리랜서 강사들에 대해 경각심을 주어, 건강증진 서비스의 질이 높아  

    지고,  지자체등에서 실시하는  건강증진사업을 바라보는 지역주민의 의식개선 

  다. 고용창출 부분

    ❍ 그동안 지자체에서 프리랜서 (개인)강사를 선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사업을 함에 있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도 고용창출 효과와 의료비절감 효과

가 거의 없는 반면 조합 서비스를 구매하면 의료비 절감은 물론 4대보험 가입등 

고용창출 효과 있음 

■ 제안자 경력사항 

도 기  관  명 직   위 주요업무

1987.11.~2014.12
 3급 대우

(2014 )

,만성질환관리, 

경로당강사선발·파견·관리

2005.1~2014.12. 정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 장 총 괄

2007.4~2013.6 금산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정보공개 등

2015.1.30.~ 현재 건강나눔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총 괄

2015.09 ~ 현재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배달강사 운동과 치매예방

2016.08 ~ 현재 건강나눔사회적협동조합금산지사 지사장 지사 총괄

2019.7.1.~ 현재 원신흥동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 배움분과

2019.7.1.~ 현재 원신흥동사회보장협의체 회 원
2019.4.1.~ 현재 한밭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 장 총 괄

■ 제 언 (총괄)

 지자체 예산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노인지회(경로

당광역지원센터 포함)를 비롯하여 보건소, 복지관, 주민센터, 평생교육기관, 생활체

육협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건강증진사업과 관련 강사선발은 개별적으로 공모방식으로 하고 있지

만 대다수 수년간 동일한 강사가 진행하고, 강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미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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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절감에 대한 효과분석은 전무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제가 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면서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지역협의체(비상설)

에 참가하여 운영에 대해 인지함은 물론  정보공개 결과 입증되었습니다.

노인인구도 급격히 증가하고 젊은층에서 성인병이 늘어남에도 이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대책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위 2018년 대전지표에서도 나왔듯이 이제 지역주민 특히 노인층에서는 건강이 가

장 중요한 의제입니다.

이제 경로당 등지에서 여가활용 즐거움을 주는 프로그램보다는 아픔이 치유되고 

나아가 의료비를 절감 할 수 있는, 건강과 직결된 서비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보공단에서 퇴직전 약7년동안 건강과 관련된 업무만 하면서 실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셀프헬스케어(자가운동법)를 개발하여 퇴직 직전에 공단사업에 보

급한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지금에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었고, 현재 금산과 논산에서는 저희 프

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는데, 대전에서는 지난 수년간 공공구매 요청을 문서로 보내

고, 방문도 하였지만 단 한곳도 저희 프로그램을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2018년 대전 통계자료에 의거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의료비절감을 위한 저희 

조합의 자가운동법을 보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 및 건의를 드립니다.

요구 및 건의사항  

, 건강증진분야 강사선발 방식을 비영리 법인(단체) 포함 공모방식으로 전환

하나, 기존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 제거

하나,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필요

       - 가칭 “건강증진사업평가위원회” 설치.  끝.


